
플랜트 설계-자재 국산화 대폭지원
산자부 , 2003- 07년 500억원 투입계획 … 2002년 수주목표 120억달러

플랜트 수출 증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돼 2003년부터 5년간 5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월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신국환 장관 주재로 윤영석 두산중공업 사장 등 19사 대표와 수출지

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플랜트수출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2002년 수주목표인 120억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2년 고위급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수주단을 아프리카·중동·아시아·남미지역 등에 5차례 내

보내고 민·관 합동 시장조사단 7개팀을 중국·발칸·중남미·동남아·서남아지역 14개국에 파견키로 했다.

또 전체 수주계약액의 75%를 차지하는 설계 및 기자재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2/4분기 중 `플랜트

설계개발 및 핵심기자재 국산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민·관 매칭펀드로 매년 100억원씩 모두 500

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상사, 중공업, 건설기업 등으로 구성된 플랜트수출협의회 산하에 `플랜트수출지원센터'를 설치,

기업간 제휴를 확대하고 과당경쟁을 지양토록 유도하는 한편 종합상사의 정보력 및 자금알선 능력을 적극 활용키

로 했다.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수주에 실패하더라도 입찰비용의 50%를 수출보험공사의 시장개척보험에서 보험금으

로 지급하고, 공동수주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의 요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해외플랜트 통합정보망과, 플랜트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는 한편 사기진작을 위

해 무역의 날 행사의 `수출의 탑'에 해외플랜트 분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현재 조사된 것만 해도 국내기업들이 2002년 98건, 390억달러 상당의 프로젝트에서 수출활동을 추진중

이라고 밝히고, 유가안정과 엔화약세로 시장여건이 어려워진 상태이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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